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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문자1(남) 천도도 집안 살림 잘해야 다 

헤쳐 나갈 수 있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

니다. 

큰스님 그거야 그렇죠. 내 한생각이 넓으면 

둘이 아니게 이끌어 갈 수가 있구요. 진짜입

니다.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. 정말입니다. 

이건 부처님 말씀과도 어긋나지 않을 겁니다. 

그러니 제발 어떠한 일이 있어도, 하늘이 무

너질 일이 생겨도 너그럽게, 한번 믿고 뛰어

넘을 수 있는 그런 큰마음이 필요합니다. 울

고 짜고 해 봤자 소용없어요. 오히려 몸에 병

이나 들죠.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? 

질문자1(남) 다음 질문 올리겠습니다. 민간

신앙에서는 혼인이나 장례 등 경조사를 치를 

때 풍수지리를 따지거나 길일을 택합니다. 이 

집은 방향이 좋지 않으니 자손에게 좋지 않

다, 또는 점쟁이가 궁합을 보러 간 사람에게 

“이 두 사람이 사주가 맞지 않으니 결혼을 해

서는 안 된다.”라고 합니다. 풍수지리 일진이 

윤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가르침을 주시

기 바랍니다.  

큰스님 허허허. 사는 게 전부 변하고 돌아

가는데 어찌 거기에 영향이 없겠습니까마

는, 살면서 생각해 보세요. 우리가 장가를 든

다, 시집을 간다 하는데도 말입니다, 궁합을 

볼 게 아니죠. 가정이 서로가 맞는가, 또 부모

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, 또 신랑 신부가 

걸맞는가, 그리고 서로 좋다고 하는가, 이게 

궁합이지 무슨 궁합을 따로 볼 게 있습니까, 

네? 날짜에 궁합이 붙고 윤회에 궁합이 붙고, 

이런 게 없습니다. 그러니까 마음먹기에 달려 

있으니 그 마음으로 차근차근히 심사숙고해

서 맞으면, 아주 좋으면 그냥 궁합이 맞는 겁

니다. 여북하면 궁합입니까? 마음에 맞아야 

궁합도 맞는 거지, 마음에 없는데 어떻게 궁

합이 맞습니까? 

그리고 또 풍수지리는, 풍수를 보는 사람

들이 여기 좋다 저기 좋다 이렇게 하는데, 우

리가 공부하는 데는 그게 아닙니다. 지나가

다가 마음에서 우러져 나와서 ‘아, 이 자리가 

참 좋겠다.’ 하는 마음이 들면 그 자리에다가 

그냥 묻는 것입니다. 왜냐하면 나는 모르지

만 ‘나’는 알고 있어요. 나는 모르지만 ‘나’

는 알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산 밑이든 

물이 질척하든, 그 자리를 파 보면 알게 되

는 겁니다. 그냥 내가 좌우를 봐서 ‘야, 이거

는 참 좋겠구나. 볕이 들고 아래로 물이 흐르

고….’ 또 상황에 따라서 말입니다, ‘이게 참 

좋구나. 앞은 산에 봉우리가 저렇게 있고 옆

으로는 둘러싸여 울타리가 지고, 참 좋구나.’ 

이런 거뿐이 아니라 지형에 따라서 그 용도가 

되거든요. 

그러니까 지형에 따라서 내 마음을 정할 때

에…, 예를 들어서 여기 안양에 처음에 터를 

마련해서 이 집을 짓는데 말입니다, 그 풍수 

하는 사람들, 뭐, 역학 하는 사람들 모두 와서 

여기다 집을 지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, 아주. 

사람이 떼로 죽고 그런다는 거죠. 여기가 또 

공동묘지였거든요. 그리고 구랑신이 들어서

도 안 되고….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. ‘허, 

죽으면 한 번 죽지 두 번 죽어? 허, 구랑신이 

들기는 무슨 구랑신이 들어? 내 마음이 구랑

신이고 내 마음이 다 그 자리를 잡으면 되는 

거지, 구랑신이 따로 있어?’ 그렇게 그냥 생

각을 했습니다. 그러고는 그냥 지었어요. 그

런데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어도 죽지 

않지 않습니까? 허허허. 

그런 거와 같이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, 귀

신도 자리를 보고 덤비지 덮어놓고 덤비는 게 

아닙니다. 여러분이 귀신을 피하려고 애쓰고 

그러면 자꾸 재밌어서 쫓아가고 허, 귀신이 

오는 거를 그냥 탁 집어서 집어삼키면 쫓아올 

것도 없고 갈 것도 없어요. 아시겠어요? 귀신

이 따로 있고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? 사람이 

죽으면 귀신이고 귀신이 살아나면 사람이지. 

하하하.  

산골이나 밤중이나 그믐밤에 가다 보면 누

구든지 꼭 무서워서 덜덜덜덜 떨어요. 허, 그

런데 저는요, 깊은 산속, 그 수십 리 밖의 산

골이라도 늠름했던 것은 뭐냐. 둘이 아닌 까

닭입니다. 오히려 도움을 받았지, 십 리 안팎

으로 모두 도움을 받았지 해를 받은 건 하나

도 없어요. 왜냐하면 모두 한마음이기 때문입

니다. 오히려 먹을 것이 있는 곳을 가르쳐 주

고 말입니다, 낭떠러지가 있으면 가르쳐 주

고, 이렇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. 걷다가도 낭

떠러지가 되면 ‘아이구, 여기 낭떠러지입니

다. 가지 마십시오.’ 이러고, 하다못해 부엉

새도 도와주고, 산비둘기도 도와주고, 지나다

니는 뱀도 도와주고 그냥 모두가 다 도와주는

데 내가 왜 걱정을 합니까? 뭐가 무서워요? 

그런데 무섭다는 건 둘로 보기 때문에 무

서운 겁니다. 귀신이 나올까 봐 겁나고 목신

이 나올까 봐 겁나고 말입니다. 그래서 목신

도 ‘참 마음 좋은 사람 오는구나.’ 이렇게 좋

아하며 미리 저만치 나와서 인사를 하고 그러

는데, 왜 내가 무서워합니까? 또 공양도 제공

하고 말입니다. 하하하. 무슨 공양이냐구요? 

그 목신이 말하기를 ‘저기 조금만 돌아가시

면 공양이 있으니 거기 가서 잡수시라’고 그

러거든요. 돌아가면 영락없이 새끼오락지에 

북어 하나가 꿰여 있어요. 하하하. 

그 북어 꼬랑지를 잡고 턱턱 돌로다가 쳐서 

옆구리에다가 쓱 끼고선 이제 가는 거죠, 또. 

그러면 산신 모시는 산당이 있죠? 그런 데로 

들어가죠. 거기에 위패도 해 놓고 그러지 않

습니까? 그러면 그게 정말이지 나 같은 사람

에게는 아주 오룡 기와집 같아요. 또 상 차려 

놓은 널빤지에 단을 해 놨지 않습니까? 그 위

에 올라가서 위패를 베고 드러누워 있으면 세

상천지가 전부 내 자리 같아요. 정말입니다. 

이거는 말로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는 겁니

다. ‘이렇게 좋은 것을….’ 하면서 말입니다. 

하하하.

그러니 여러분이 이렇게 사시면서도 내가 

좋았던 그 마음만큼 그렇게 좋아 보지 못했을 

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렇게 좋습니다. 그

런데요, 그 습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. 내

가 지금도, 이렇게 큰 집에서 자고 하면서도 

지나가다가 다리 밑 구멍만 봐도요, ‘어휴, 

저기서도 잘 만한데….’ 하하하. 습이라는 것

이 참 기가 막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움

막이나 창고라든가 뭐, 짚으로다가 이렇게 해 

놓은 것을 보고 ‘아이고, 저기도 살 만한데.’ 

이래요. 

여기 삼막사 올라가는 데 저 위로 빈 움막

집이 있는데 ‘저긴 저렇게 살 만한데 왜 비워 

놨을까?’ 아, 이러다가 한편 ‘참, 습이라는 

게 이렇게…, 마음이 그렇구나.’ 하는 생각

도 합니다. 큰 집은 생각을 안 하고요, 꼭 그

런 것만이 눈에 띄거든요. 그리고 ‘그 생각이 

드는 거 보니까 무척 정이 들었던 모양이다.’ 

하는 생각을 해요. 

해 보지 않았던 사람은 지금도 못 합니다. 

깡통을 들고 얻어먹어 보지 않은 사람은 지

금 이렇게 부유하게 사는 상황에서 ‘너 깡통 

들고 얻어와라.’ 하면 못 얻어옵니다. 그러나 

우리 같은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. 그게 아주 

농후하게 배었어요. 또 그 하꼬 구루마 끌고 

가는 걸 보면요, ‘아이고, 비가 와도 저기서 

그냥 자도 되겠고, 저기서 끓여 먹어도 되겠

고 뭐, 괜찮겠구나.’ 이런 생각이 또 들거든

요. 허허허. 그러니 글쎄, 얼마나 웃겨요? 그

렇게 생각이 들면서도 내가 그냥 빙긋이 웃고 

말죠. 

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온, 습이라고 할 거는 

없겠지마는 그 과정이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

요. 그래서 여러분도 잘났든 못났든, 작든 크

든, 배웠든 못 배웠든 집 걱정은 하지 마시고, 

주인이 어떻게 살아야 집을 잘 단속하고 썩지 

않고 쓰러지지 않게 할 수 있을까…. 그저 여

러분이 능력을 발전시켜서 우리가 실천할 수 

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시는 게 참사람이라고 

봅니다. 또요?

하늘이 무너질 일이 생겨도 너그럽게, 한번 믿고 뛰어넘을 수 있어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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